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국제유가, 60달러이상 폭등 가능성
KIEP, 원유증산 및 정제능력 부족으로 … 달러화 강세 지속은 어려워

중동지역의 정정불안과 원유 생산능력 부족 등으로 하반기에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평균 50-55달러

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돼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경제

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준규 박사는 7월3일 <2005년 하반기 및 2006년 대외경제 여건과 주요 통상현

안> 보고서에서 “중동지역 정정불안과 원유 추가 생산능력 부족, 정유시설 부족 등의 유가 상승요인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아 하반기에도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2005년 하반기에 3.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이라크 지역의 테러, 태풍과 같은 돌발사태

가 발생해 원유 생산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어 유가가 60달러를 돌파한 채 60달러대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규 박사는 한-미 금리역전에 대해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연말

까지 금리를 4% 수준으로 올릴 전망이나, 미국의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한-미 금리역전으로 자본이 완만한 속도로 유출되면 원화 절상압력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안정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인상과 유럽지역의 경기회복 둔화 가능성 등으로 최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달러화 강세가 연말까지 지속되기는 어

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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